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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5월 2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02-724-0138

서울생활사박물관장 이경자 02-3399-2951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7쪽 관련 누리집
(메뉴)

museum.seoul.go.kr/sulm/index.do

상단 <전시> → 좌측 <기획전시>

따스한 봄날 청춘을 가득 담은 <서울의 젊은이와 대중가요>보러 오세요!

- 시대의 변화와 유행을 선도해 온 당시 서울의 2030 세대에 주목한 음악 전시

- 서울 음악의 중심…1930년대 종로부터 1950년대 명동, 1980년대 신촌,

1990년대홍대를거쳐오늘날온라인음악공간까지, 서울의핫플레이스이동조명

- 젊은이가즐겨듣고부른노래를다양한매체로감상할수있는풍성한체험마련

- 개막식 5.2.(목) 15시, 오는 9.22.(일)까지 서울생활사박물관에서 무료 관람

□ 서울역사박물관(관장 최병구)은 5월 3일(금)부터 9월 22일(일)까지

대중음악으로 서울의 젊은이와 생활 모습을 살펴보는 기획전시 ‘서울의

젊은이와 대중가요’를 서울생활사박물관(노원구 동일로 174길 27)에서

개최한다.

□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평범한 서울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전시하는 박

물관으로, 이야기 주제는 의식주를 비롯해 늘 사용하는 물건, 놀이,

음악 등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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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전시는 대중음악의 주요 무대인 서울에서 대중음악을 생산하고

소비하며 시대의 유행과 변화를 이끈 서울의 평범한 젊은이가 주인공

이다.

□ 전시 구성은 <1부_1930년대 모던보이와 모던걸, 종로의 다방에서

유성기로 음악을 감상하다>, <2부_1950년대 젊은이들, 명동의 음

악감상실에서 LP 음반으로 팝송을 듣다>, <3부_1980년대 청년문

화, 신촌의 라이브 카페에서 언더그라운드 음악을 즐기다>, <4부

_1990년대 신세대들, 홍대 앞 클럽에서 인디 음악을 즐기다>, <5

부_2000년대~2020년대 MZ세대, 온라인 공간에서 나만의 플레

이리스트를 즐기다> 등 5개 파트로 이루어졌다.

□ <1부_1930년대 모던보이와 모던걸, 종로의 다방에서 유성기로 음

악을 감상하다>에서는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주요 생활공간이었던 종

로를 중심으로 대중음악의 태동기를 다룬다. 대중음악의 매개체인

축음기와 라디오, 대중 공연 등을 소개하고, 신카나리아가 1931년에

부른 미발견 SP 음반 ‘웅대한 이상’ 등 희귀 음반 여러 점을 함께 선보인다.

□ <2부_1950년대 젊은이들, 명동의 음악감상실에서 LP음반으로 팝송을

듣다>에서는 문화 예술의 중심지였던 명동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음악

감상실과 음악다방을 소개한다. 전시실에는 DJ 음악다방이 재현되며,

당시 젊은이들이 즐겨들었던 팝송과 포크송 음반이 함께 전시된다.



- 3 -

□ <3부_1980년대 청년문화, 신촌의 라이브카페에서 언더그라운드 음

악을 즐기다>에서는 청년문화의 중심지인 신촌을 중심으로 생겨난

라이브카페와 대학생이 주축이 되었던 대학가요제 등을 다룬다. 전

시실에는 라이브카페가 포토존으로 꾸며져 있으며, 카세트 라디오

모양의 진열장에 앉아 1980년대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 <4부_1990년대 신세대들, 홍대 앞 클럽에서 인디 음악을 즐기다>

에서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 이후 10대들이 이끈 댄스 음악과

홍대 앞 클럽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인디 음악을 소개한다. 다양한 장

르의 1990년대 인기 음악을 담은 노래방을 전시 공간에 연출하였다.

□ <5부_2000년대~2020년대 MZ세대, 온라인 공간에서 나만의 플레

이리스트를 즐기다>에서는 세계적인 장르로 발돋움한 K-POP을 다

룬다. 가수 싸이와 BTS, 블랙핑크의 음반 등을 전시하며, 해외에서

열린 K-POP 랜덤 플레이 댄스 영상을 보면서 댄스 체험도 가능하다.

□ 당시 젊은이가 즐겨 듣고 부른 노래를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게

전시실 파트마다 음악 감상 및 휴게공간을 마련했고, 에필로그

공간에는 시대별 젊은이 캐릭터와 함께 인증 사진을 남길 수 있

는 영수증 사진기도 준비했다.

□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은 “1930년대에는 소수의 인텔리겐치아가 대중

음악의 유행을 선도했지만, 2020년대는 우리 이웃의 평범한 젊은이들이

대중음악의 유행을 이끕니다”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각 시대 젊은이들

의 낭만과 감성, 패기와 열정을 느껴보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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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평일 및 주말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은 휴관이다.

○ 자세한정보는서울생활사박물관누리집(museum.seoul.go.kr/sulm/index.do)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람문의 : 02-3399-2900)

붙임자료. 1. 전시 홍보물

2. 주요 전시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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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전시 홍보물(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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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주요 전시유물

빅터 축음기, 일제강점기, 개인소장 조선방송협회 진공관 라디오 보급형 2·3호, 일제강점기

음반-웅대한 이상, 1931년, 개인소장 포스터-포리돌 실연의 밤, 1940년, 개인소장

세븐스타 야외전축, 1960~1970년대, 개인소장 트윈폴리오 리사이틀 앨범, 1980년, 개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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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1회 MBC 대학가요제, 1978년 들국화 1집, 1985년, 개인소장

X세대 가요베스트, 1994년 서태지와 아이들 1집, 1992년, 이용범 기증

크라잉넛 1집, 1998년, 개인소장 우표-‘싸이, 나만의 우표’, 2013년, 허대영 기증


